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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성가  21번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예물준비성가 
  

61번 
219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영성체성가  
 

170번 
151번 

자애로운 예수  

주여 임하소서  

파견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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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19년 8월 4일 

 오늘 팔월의 첫 주일을 연중 18주일로 지냅니다. 한
여름의 더위가 이제는 익숙하여 더위에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해탈한 스님처럼 초연해지기까지 합

니다. 그러다 문득 바람이라도 불어오면 이 또한 “하

느님의 은총”이려니 하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무엇

이든 익숙해지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픔도 불편함도 익숙해지면 “그러려니” 합니다. 원
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부조리조차

도……살다 보면 많은 것들을 “그러려니” 하고 익숙

해지거나 넘겨야 되는  상황이 많지만 그래도 그래서

는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말

씀’이 우리 삶의 허공에 맴도는 것을 방관하는 것입니

다.  
 
 하느님의 말씀이 허공에 메아리치고, 아무도 듣지 

않는 것을 ‘그러려니’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하느

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지 않을 때 ‘그러려

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무시

당하고 세상의 논리가 판을 칠 때 ‘그러려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우
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려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

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말을 따르면서 스스로를 

잘 살고 있다고 자조합니다. 치열한 세상살이에서 살

아남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정당화합니다.  
 
 세상살이의 정의는 당장의 내 이익을 위주로 판단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도 이 기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

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이 세상살이 정의에 벗어

나면 그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

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하고 ‘그러려니’ 합

니다.  
 
 오늘 복음 (루카 12: 13-21)에 예수님은 이를 경계합

니다. 세상적 정의는 복수이고 세상적  성공은 남보다 

많이 갖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정의와 

풍요는 모두 다 순간의 영광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

다. 순간의 영화에 영원한 행복을 잃을 우를 범하지 

않기를 경계합니다.  
 
 특히 루카 복음에서 예수님은 풍요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

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여 더 많이 수확하는 것은 당연

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남을 착취해서 이루는 풍요는 악이라

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복음에 나온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 (루카 11: 2-4)의 중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하는데 단순히 “양식”을 

달라고 청원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 양식의 양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일용할”은 하루에 먹을 만큼의 양을 말하는데 영

어로는 “daily brea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전은 “에피오우

시오스 (epiousios)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주님에 기도에만 

쓰여진 단어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충

분히 요기할 만한 실체적 빵의 양”을 뜻합니다. 이를 의역하

여 영어로는 “Daily” 또 우리말로는 “일용할”로 번역한 것입

니다.  
 
 여기서 보듯이 우리가 하느님께 청원하는 양식이 구걸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눈치 보면서 “양식 ‘좀’ 주세요.”라고  구

걸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청원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

을 주시고”라는 것은 ‘아버지 오늘 저희가 충분히 먹을 만큼 

넉넉하게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또한 넉넉한 사랑이시기 때

문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녀들의 삶은 당연히 

굶주린 고행의 삶이 아니라 넉넉한 삶입니다. 예수님도 비유

에서 말씀하십니다. 계란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는 어느 부모

나 좋을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넉넉한 사랑의 하느님이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

는 양식이 충분히 넉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풍요로운 삶입니

다. 그러나 일상이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땀만 흘리는 것

으로 모든 것이 풍요로와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

한 상황에 모든 것을 잃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는 실패에 대

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불신을 낳고 결국 서

로를 협력의 협조자가 아니라 경쟁 상대가 되어버리게 됩니

다.  
 
 결국 일상의 풍요에 대한 꿈은 단순히 오늘 일용할 충분한 

양식이 아니라 남들보다 많이 갖는 것이 욕망의 굴레가 되어



3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19년 8월 4일 

의 중간에 “오늘 우리에게 

달라고 청원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 양식의 양을 

원전은 “에피오우

여기서 보듯이 우리가 하느님께 청원하는 양식이 구걸하는 

을 주시고”라는 것은 ‘아버지 오늘 저희가 충분히 먹을 만큼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또한 넉넉한 사랑이시기 때

계란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전갈을 줄 

따라서 넉넉한 사랑의 하느님이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

결국 일상의 풍요에 대한 꿈은 단순히 오늘 일용할 충분한 

양식이 아니라 남들보다 많이 갖는 것이 욕망의 굴레가 되어

버립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음식, 더 많은 부를 향해 

날아가는 불나방과 같아집니다.  
 
 오늘의 복음은 바로 이러한 일그러진 풍요에 대한 

욕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진정한 풍요는 쌓아두는 것

이 아니라 나눔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확 후에 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풍요를 즐

기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쉼과 즐김이 나만의 

것이면 그 기쁨은 축소됩니다. 그러나 함께 나누면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기쁨은 그 기쁨을 나눌수록 그 기

쁨은 더 커집니다.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집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는 한 사람의 청원으로부터 시작

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형이 유산을 자신에게도 

나누어 주라고 일러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이
에 예수님은 거절을 하시면서 부자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자는 많은 수확을 저장할 곳이 모자라 더 큰 곳간

을 짓고 편안한 한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 부자가 

그 날밤에 죽는다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그 재산은 누구에게 갈 것인가? 하고 반문하십

니다.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자식들 차지지요.” “자식

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벌은 것인

데요.”  
 
 많은 부모들에게 자식들은 든든한 곳간이 됩니다. 
그 곳간을 가득히 채우려고 쉬지 않고 쓰지 않고 열

심히 벌어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녀들이 오늘 복음

에서처럼 유산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아무도 나쁜 자식은 없습니다. 아무도 나쁜 형제들

도 없습니다. 다만 욕심이라는 유혹에 빠지면 악에 사

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마태 6: 13)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동생이 부모님의 유산을 둘러싸고 형에 불만

을 품은 것은 바로 부모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

다. 한 푼이라도 더 쌓아 두려는 욕심이 자식들에게 

대물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평소에 이웃

과 나누며 자식을 가르치었다면 유산을 형제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나누었을 것입니다.  
 

 나눈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나눌 때 

아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눔이 

오히려 더 큰 풍요의 씨앗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나눌 

것입니다.  
 
 농사꾼은 수확 때 가장 좋은 것을 다음 해 씨앗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아낌없이 밭에 뿌립

니다. 나눔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것을 이웃

과 나눈다는 것은 바로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마음일 

것입니다. 나눔은 더 큰 풍요의 씨앗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

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희생되시고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오시어 나누어 주십니다. 그 성체는 

우리의 구원의 양식이 됩니다. 용서의 너그러운 마음

을 줍니다. 유혹을 이길 힘을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큰 욕심쟁이들입니다. 순간의 

욕심보다는 영원한 생명에 욕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재물보다는 하늘의 재물에 욕심을 두기 때문

입니다. 기껏해야 100년의 삶에 욕심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욕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이 욕심은 결국 죽더라도 잃지 않고 나누어 주어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하느님의 넉넉한 사

랑입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에 우리 본당도 지난 주일 11시 미사에 25명의 학

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 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

의 장학금을 필요한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은 바로 우리 본당 신자들의 나눔의 실천이 있기에 가

능한 것입니다.  
 
 지난 18넌 동안 이어온 장학사업은 우리 본당의 자

랑이면서 오늘 복음에 맞는 나눔의 실천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나눔으로 더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고 일어서서 그들이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성장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근시안적인 욕심

과 정의에 ‘그러려니’ 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눔과 용서를 통해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사

람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저희를 (세상적) 유혹에 빠

지지 않게 하소서.” (루카 11: 4)  



                                            

만물의 시작이요 마침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욕망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아버지께서 가치 있는 것을 찾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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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일 (8월) 알 림 

4 

기념사진 찾아가기 

주차금지 

유아 세례 

8월 4일(오늘)  1:30 p.m.   성전  

제4차 남성 꾸르실료 봉사자 모집 

제24차 이냐시오 영성 4박 5일 침묵피정  

안나회 효도관광  
장소 : 뉴저지 조각공원  
일시 : 9월 7일(토) - 9월 8일(일) 1박2일 

회비 : 회원 - $120,  비회원 - $150 
문의 : 우정연 안나 (646) 206-4121   

성모 승천 대축일  
대축일 미사: 8월 15일(목) 7 a.m. & 8:30 p.m.   

헌금이 있습니다.  
*올해 성모승천 대축일은 의무축일입니다.* 

봉성체    

8월 9일(금)  9 a.m. 

유니온 널싱홈 미사      
8월 9일(금)  10:30 a.m. 

영어 예비신자 교리반  

Pizza Night  

6 p.m. 미사 후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날짜 : 8월 4일(오늘)  
장소 : 성당 친교실  

대상 : 6 p.m. 미사에 참석하시는 교우  

이번달까지 모임 후 볼링을 함께 치러 갑니다.  

요셉회 효도관광  
일시 : 8월 17일(토) - 8월 18일(일)  
장소 : 뉴튼 수도원  

회비 : $30 
신청 및 문의 : 김대웅 (917) 667-0282 

순교자들의 모후 Pr. 단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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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교리  

케루빔 어린이 성가대 여름방학  

로고스 성가대 여름방학  

어린이 미사  

12:30 p.m. 미사(영어)가 여름방학 동안 있습니다.  

혼인교리 강좌 안내 

8월의 경로의 날 행사는 없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 모집 

2019년 한국학교 가을학기 등록 안내 

 

2019년 주일학교 등록 

개학 : 9월 8일(일) 

대상 : 만 3세 - 고등부 학생 

등록기간 : 7월 28일(오늘) - 8월 25일(일) 

접수 : 주일 - 성당 친교실 (어머니 연합회) 

       평일 - 성당 사무실 

등록비 : $100 

(한 가정에 3명 이상 - 1명에게 장학금 해택)  

등록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등록비 

$10이 추가됩니다.  

등록비 납부는 신용협동조합에서 받습니다.  

문의 : 이수이 데레사 (646) 483-8615 

2019-2020 케루빔 어린이 성가대원 모집 

도네이션  

친교실 바닥 타일 공사  

도네이션  

한국학교  

주일학교 교사 워크샵 



알 림 알 림 

단체 및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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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주기도 100만단   

7월 21일(일) - 7월 27일(토) 17,976단 

누적 봉헌 단수 총 697,475단 

일시 : 8월 11일(일)  12:30 p.m. 

장소 : 본당 친교실  

강사 : 김종옥 소셜워커 

         류철원 뉴욕주 노인국 근무 

         오상택 재정 플랜 어드바이저 

문의 : 임칠성 라파엘 (718) 578-8584 

생활 상담소 
8월 11일(둘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윤기춘, 장택규, 임대형, 서기호  

 

  

  

주보 공지는 매주 목요일 6 p.m.에 마감합니다.  

각 단체는 공지 사항을 이메일 주소

Jubo@stpaulqueens.org 로 마감 시간  

이전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회 월례회  

요셉회 성당 주변 청소  

생활 상담소  

연령회 월례회  

 

울뜨레야 월례회  

 

사목회 안내 데스크  

사목회 피정 관계로 8월 4일(오늘) 사목회 안내 

데스크는 취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사목회 및 단체장 합동 피정  

로사리오회 월례회  

 

성제회 월례회  

 

대건회 월례회  

 

하상회  월례회  
 

베드로회  월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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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leave your key in your car when you 
double park in the parish parking lot during  

Sunday masses. (except weekdays) 

Sunday School  

Announcements  1st Sunday in August    

Announcements                                                                                      August 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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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hurch Goal : 1 Million  
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the last week 
is 697,475 decades. 

Vacation for Cherubim and Logos Choirs 
Time: until Sep. 1st (Sun) 
There will be no choir for the 9:30 and 12:30 masses 
because they will be on break for the summer. Practice 
dates will be announced in August. 
The congregation is strongly encouraged to sing the 
Opening and Closing songs during mass. 

Infant Baptism  
Date : Aug. 4th (Today)  
Time: After 12:30 p.m. mass. (approximately 1:30pm) 
Needed : Child’s birth certificate  
Please come 15 minutes before the end of mass and 
wait near the lobby or the church office 

Children’s Mass During the Summer 
There is still 12:30 p.m. while Sunday school is out. 

Summer School— No Parking in the church 
parking lot on Thursdays 
 
Time: July 11th to August 15th between 12pm-1 pm 
Dates : July 11th - July 18th—July 25th - Aug. 1st - 
Aug. 8th - Aug. 15th  
  
Please park near the church exit or credit union during 
this time. The summer school will be using the parking 
lot for summer activities and we do not want them to 
get hurt.  

Recruitment of Sunday School Teachers 
Please help us make a difference in our student’s lives!  
Who : Confirmed, high school graduates 
Contact : Elementary - Michelle Park (646) 369-9819 
               JHS/High School - John Han (646) 853-0665  

2019 Korean School (Fall Semester) Registration 
When: September 7th (Saturday) 
Fall semester Korean School registration until  
August 26th (Sun) 
Place for registration: Education Center office 
Questions: (718) 321-0095/(718) 321-7676 
Please refer to the slipsheet for more information. 

“Keep your eye on the main chance” is advice for 
gamblers and followers of Jesus! The pessimists who 
say, “All is vanity,” the rich man in today’s Gospel, 
and we need to follow that simple rule. Living in the 
presence of God is truly the only security necessary; 
all the rest will be filled in later and better. Paul tells 
us to think about the life we have hidden with Christ 
and how we will be revealed in all our glory with 
him. “There is only the Christ: He is everything and 
in all.” He is our main chance of holiness!

The Assumption of The Blessed Virgin Mary  
Date: Thursday, August 15th 
Time: 7 a.m. & 8:30 p.m. Mass 
There will be the Assumption of Blessed Virgin Mary 
Mass. There is the special collection. 

2019-2020 Sunday School Registration 
School Start : September, 8th (Sunday) 
Fall semester Sunday School registration commences 
on Sunday, August 26th. 
Please refer to the registration form for more info.  

Recruitment of Cherubim Choir 
Grade : 1st - 5th Grade  
Register : Aug. 4th(Sun) - Sep. 7th(Sat) 
Questions : Nammi Yoo (201) 674-2368 
The application is available in the church office. Cur-
rent members of the Cherubim must resubmit the ap-
plication forms as well.  

Sunday School Teacher Workshop 
Date : Aug. 17th (Sat) - Aug. 18th (Sun) 
Place :The Center at Mariandale, Ossining, NY  

Korean School  

Recruitment  



11 

                        

 For the continuing witness of those consecrated to God in the religious life: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a just sharing of food among all nation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irresponsible and greedy people who risk their soul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wisdom to see through the vain and foolish things that clutter our live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souls of the blessed dead - Let us pray to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What Does It Mean To Be Rich? 

< Eigh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 

Weekly Homily                                                                                                                                                             August 4, 2019 

 In the book “The Little Prince” by Antoine de Saint-Exupéry, there is this quote about comparing how 
children see the world vs how adults look at the world: “If you tell grown-ups, 'I saw a beautiful red brick 
house, with geraniums at the windows and doves on the roof...,' they won't be able to imagine such a 
house. You have to tell them, 'I saw a house worth a hundred thousand francs.' Then they exclaim, 'What 
a pretty house!’ Children see with the heart; adults interpret with their brains. Children look at things with 
wonder; adults look at things through their wallets. 
 
 What does it mean to be rich? In the modern adult world, it means having enough money not just for 
your daily needs of food, shelter, clothing and medicines, and pay all your bills, but also to have more 
money to do whatever you want to do: travel, go to movies, drive expensive cars, eat in exclusive restau-
rants, donate to charities and good causes. But the strange thing is, you can have money for all this, be 
considered the wealthiest person in the world, but still be poor. For what’s the use of having money, but 
no family? Or being wealthy, but have no friends? Or being rich, and have no faith? For in the end, no 
one has money enough to live forever. Everyone dies. Then what becomes of all that money? 
 
 As Christians, we should look at things through the eyes of children. Money is necessary, but it’s not 
everything. So while we use our strength, health and time to earn money, let us be sure to also be rich in 
family, friends, and above all, faith. For only faith gives life its ultimate meaning.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18th Sunday in Ordinary Time                                                                                                      August 4, 2019 (Year C)  No. 2432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Ecclesiastes  
   Ecclesiastes 1:2; 2:21-23 (114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lossians   
   Colossians 3:1-5, 9-11 
Communion Antiphon 
   You have given us, O Lord, bread from heaven,  
   endowed with all delights and sweetness in  
   every taste.  

 

9:30 A.M. MASS 

Opening          Sing a Joyful Song 538 
Breaking Bread Communion Eat This Bread 336 

Breaking Bread 

Offering 603 
Breaking Bread Closing 541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Sing a Joyful Song  538 
Breaking Bread Closing 541 

Breaking Bread 

 

Mina Kim Cristine An Kevin Lee 

Jasmine Lee Student Student Student 

Responsorial 
Psalm 

 

Think of what is above,  
not of what is on earth.  


